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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는 낙차가 있는 지형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든 수경관형식이다. 예로부터
폭포는 장엄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할 뿐
만 아니라 자연을 느끼게 만드는 시설이었기
에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폭포는 자
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필요한
경우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정원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인공적으로 만든 폭포는 거의 대부분
자연폭포를 흉내 내어 만든 축소된 경관요소
이다.
자연형 폭포의 경우에 있어서 물의 처리방

식은 비천(飛泉)이라고 하는 비교적 힘찬 낙수
형태와 괘천(掛泉)이라고 해서 조용히 흘러내
리는 형태가 있다. 또한 인공적으로 만든 폭포
의 경우 지당에 물을 넣을 때 소리를 내며 위
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폭포형 급수장치인 현
폭(懸瀑)과 물이 넘쳐들게 한 자일(自溢)이라
는 유형이 있어 폭포가 설치되는 장소의 성격
이나 만드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연
출이 가능하였던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 사찰은 산자수명한 곳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물과의 인연이 많은 것이 특징
이다. 사역주변을 흐르는 계류는 기본적인 수
경관요소이고, 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계곡을
따라 흐르던 계류가 폭포가 되어 떨어지기도
하였다. 우리의 산사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폭
포로는 소백산 희방사의 희방폭포, 지리산 불
일암의 불일폭포, 소요산 자재암의 원효폭포
와 청량폭포, 함양 용추사의 용추폭포, 양산 홍
룡사의 홍룡폭포, 포항 보경사의 12폭포 등 헤
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폭포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사찰 내에
는 인공적으로 폭포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
았다. 
우리나라 정원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폭포

는 경주의 안압지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것
은 직선수로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물이 2단
석구를 통해 모아졌다가 다시 자연형 수로를
통해 작은 못에 고이고 이 물이 수로를 따라
흘러 안압지에 이르러서는 2단 폭포를 이루며
흘러내린다. 이 폭포는 심미적으로는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고
기능적으로 물의 흐름을 조절하여 안압지의
물이 순환하는데도움을준다. 
사찰에 만든 인공폭포의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못에 물을 담기 위해 도수된 물이
낙차를 가지고 못에 떨어져 폭포효과를 가지
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안압지와 같이 물의 흐름
을 조절할 수 있게 자연석을 놓아 물이 떨어지
도록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끌어들인 물
을 나무홈대를 통해서 떨어트려 폭포효과를
낸다. 나무홈대는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만

들거나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을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내서 쓰기도 한다. 옛글에는 나무
홈대를 견, 견간, 죽간, 연통, 가조, 고목 등으로
표현하였고, ‘높이 띄워 물을 나른다’는 의미
에서 비구(飛溝)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한편,
축대의 상부에 수로의 말단부를 연결하여 물
이 떨어지도록 만든 폭포의 유형도 있다. 더 나
아가 계곡에 보를 만들어 물을 담아두고 그 물
이 보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폭포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자연형 계류와 유사
한 경관성을가진다.
우리나라 사찰에 설치한 폭포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본다. 먼저 순천 선암사의 경우 현재
의 성보박물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청파당
옆에 있는 쌍지의 물이 해우소 옆으로 흘러내
려 곡수로를 따라 곡지에 도수되고 곡지의 물
이 다시 곡수로를 따라 석단 아래로 폭포를 이
루며 떨어지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폭포
효과를 볼 수 없게 됐다. 그것은 지난날 있었던
곡수로가 멸실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변형
된 곡지의수량이적어졌기때문이기도하다. 

김천 직지사의 경우에도 폭포가 있는데, 폭
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역을 관통하
며 설치된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이 낙차
가 있는 곳에서 현폭형태로 떨어지도록 만들
었기 때문이다. 
양주 묘적사의 경우에도 작은 폭포가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직지사의 폭포와 같이 수
로를 흐르던 물이 낙차가 형성된 지점에서 아
래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보면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인공폭포는 대체적
으로 수로와 연관되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라는것을 알수있다. 
양산 통도사 사명암에는 오래전에 만든 못

이 하나 있는데, 이 못의 수원은 못 바닥에서
용출되는 용출수와 절 위쪽에서 지하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인 자연수이다. 이 못에 물을 대
기 위해 지하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인 물은 자
연석으로 만든 폭포장치를 통해서 입수되는
데, 평소에는 물이 많지 않아 뚜렷한 폭포효과
를 불 수 없지만 물이 많은 경우에는 폭포가
연출하는 멋진 수경관을 볼 수 있다. 더불어 나
무를 깎아 만든 나무홈대를 통해서 물을 떨어
트리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나무홈대를 이용
해서 물을 대는 경우는 오래전부터 사찰에서
볼 수 있었던 인수방식이었다. 조선시대에 불
국사를 찾았던 이덕홍(굃德弘, 1541~1596)은

기행문인『동경유록(東京遊걧)』에서“연못 북
쪽에 나무홈대의 비천(飛泉)이 수리를 가로질
러 석조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적고 있어 나무
홈대를 통해서 물을 못에 끌어들였으며, 선암
사 달마전 삼탕에 물을 끌어들인 장치도 나무
홈대였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다.
순천 송광사 계담에 고인 물이 보를 타고 흘

러내리면서 폭포효과를 내는 것도 우리나라
사찰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폭포의 한
유형이다.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설치된 환경이 자연계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
로만들어진폭포처럼인식된다.
경주 불국사의 석단에 불쑥 튀어나온 석누

조의 경우에도 폭포효과를 유발하는 수경요
소이다. 실제로 대웅전 마당에 내린 빗물이나
무설전 후면에 있었던 샘물이 이 석누조를 통
해서 흘러내릴 때는 폭
포와 같은 경관을 연출
한다. 불국사에 구품연
지가 있었던 당시에 석
누조를 통과한 물이 하
부 자연석에 떨어지면
서 만들어내는 수경효
과는 일품이었을
것이다. 

폭포

홍광표(동국대조경학과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자연폭포, 비천과쾌천방식으로나눠

인공폭포낙차이용해만든경우많아

경주불국사석누조폭포효과유발
송광사계담의물이보를타고넘으면서폭포효과를보인다. 우리나라사찰여러곳에서찾아볼수있는폭포의한유형으로인공폭포지만자연폭포로인식되고있다.

묘적사 폭포는 수로를 따라 내려온 물이 지형 처리를 위해 축석한
석단에이르러현폭형태로떨어진다.

통도사사명암못에물을대는나무홈대도폭포효과를가지는수경
요소이다.

직지사경내의수로말단부에장치한현폭. 사역관통하며수로따라
내린물이낙차를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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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등 찬덕불교에서는KKSS케케이이블블을사용하여
가장안전하게전전문문 기기술술인인에의해
직직접접 책책임임 시시공공합니다.

용주사 LED 인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이제는법당연등설치도버튼하나로해결하세요.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天上곢굯

윤장대
인등

※※LLEEDD 전전구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불빛이사방으로퍼져화려한밝기가특징 ●사찰에서원하는규격에맞추어제작해 드림

찬덕LED전전구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大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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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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